
스토아 학파 감정과 정념

서양철학에서 쾌락의 개념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로 귀결되는데 이에 대해서 크게 
2개의 학파로 나뉩니다. 첫째가 금욕주의를 강조한 스토아학파와 쾌락주의를 주장한 에피쿠로
스학파입니다.

스토아학파는 제논에 의해 창시되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이어받아 감각이나 
욕망대신 금욕적 이성을 강조합니다. 스토아학파는 만민평등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만민평등사상은 로마의 만민법과 근대
의 자연법 사상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으며 스피노자와 칸트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고 들어서 아는 감각적 능력과 구별되는개념에 의한 사유능력을 인간은 갖고 있
는데 이를 이성이라고 합니다. 즉 개념적 사유능력을 가질 뿐 아니라, 이성적 명령에 따른 행
위를 하기 때문에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스토아 학파에서 감정이 격해지고 억눌리게 되
면 정염이 나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감정속에 정염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넓은 의미로 감
정과 정염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에피쿠로스학파는 스토아학파와 달리 인간의 이성보다 감각적 경험을 더욱 중시하였습니다. 
스토아학파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 스토아학파에 대해 서로 반대되
는 입장의 주장을 한 학파가 에피쿠로스학파이다. 창시자인 에피쿠로스는 정신적 쾌락과 지속
적인 마음의 평안을 추구할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욕구가 충족될 때 참다운 쾌락을 누리는
데 인간의 욕구를 완전히 누릴 수 없으므로 허황된 욕심에서 벗어나 불안 없고 몸에 고통이 
없는 상태인 아타락시아 즉, 평정심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괘락은 순
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쾌락이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닌 정신적 쾌락임을 깨닫는다
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말년에 플라톤의 사상에 심취하여 역설적이게도 검소하고 절제하
는 윤리적 삶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즉, 에피쿠로스도 육체적 쾌락은 강렬하지만 짧고, 정신적 
쾌락은 약하지만 오래간다면서,정신적 쾌락이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영위하게 한다고 생각했
죠. 이런면에서 에피쿠로스학파도 어떤면에서는 스토아학파와 같이 금욕주의적 생활을 강조했
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경험적이었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정신은 후에 경험론과 공리주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경험론은 인식이나 지식의 근거를 경험이나 관찰에서 찾는 철학적 사상이다. 이성주의나 합리
주의가 인식의 근거를 이성의 활동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지식을 선험적으로 간주하는 것과는 
달리, 경험론은 지식은 후험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전고대에 원자론적 감가주의를 주창한 
데모크리토스나 중세에 보편의 실재를 부정하고 직각적 인식을 강조한 오컴 등의 주장이 선구
적인 존재입니다. 주로17-18세기에 걸쳐 영국에서 전개된, 대륙의 합리주의와 대조적인 계보
를 말하며 로크,버클리,흄이 그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공리주의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나타난 사회 사상으로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과 행복의 



증진에 두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실현을 윤리적 목적으로 본 사상입니다. 공리주의는 어떤 행
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넓은 의미에서 공리주의는 효용.행복 등의 쾌락에 최대의 가
치를 두는 철학.사상적 경향을 통칭합니다. 고유한 의미의 공리주의는 19세기 영국에서 벤담.
제임스 밀, 존 스튜어트 밀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사상을 가리킵니다.

공리주의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곡물조례의 폐지와 자유무역을 주장한 자유주의적 경제개혁
의 이데올로기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공리의 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의 간섭과 분배를 위한 사회적 입법도 정당화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며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한 존 스튜어트 밀은 노동
입법이나 단결권의 보호, 지대공유주장 등을 통해 사회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정치제도와 사유재산 보호의 틀안에서 
점진적인 분배의 평을 강조하는 복지주의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경제학에서 제번스나 
에지워스 등의 한계효용설의 성립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